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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말고오g한그말씀/ 7126~ àR~21 ) 
-←→」二二二' 7. 예언적인 새 이스라엘과 선약에셰 이루이칠 약속의 완성 

예수그리스도， 써 이스라엘， 약속의완생 

구약은， 하나님의 주권이 영원하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완성된다고 끊임없이 밀F하고 있다. 이사 

야는 약속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질 것이며 세상의 땅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 

라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나라 즉 새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말 

한디{사 55 : 1~잉， 그 나라는 오직 여호와의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에 의지하며 땅끝까지 미친다(미 

5:4) , 

선지자들이 말한 새 이스라엘은 환상인가 실제인가 

그렇다면 오직 여호와의 능력에만 의지하는 그 땅은 실제로 우리에게 올 것인개 선지자들이 외친 

새 이스라엘은 그저 실제적인 일에 대한 은유인개 아니면 선지지들이 본 그대로 새 이스라엘로 우 

리에게 올 것인가? 이것들은 실제를 중요시하며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깊이 되새겨지는 질문들이 

다 우리는 요셉이나 야곱은 실제의 역사로 인정하면서 선지자들의 예언은 실저|가 아닌 것으로 생각 
하거나 우리와 관계없는 막연한 사실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가 십자 

가에서 돌아가신 그 자체만 생각하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것과 새 이스라엘이 

올 것에 대해서는옴소 느끼지 못한다 

믿음의 기초 / 진실로 이 땅 위에 이루어진 십자가 

이 생각의 차이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나타난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우 

리가 이해할수 있는 실제적인 것에 있는가? 인간은 누구나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실제로 인 

간이 스스로존재히는것이 아니라창조되었기 때문에 갖게 되는것으로， 인간의 실제적인쇼샘l 기초 

를 두고 발전시킨다， 인간은 실제적인 삶을 완전히 영위하기 위해 과학을 발전시킨다 그러나 과학은 
창조가 아니므로 과학은 인간의 종교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은 문회를 발전시카고 예 

술행위를 하며 절학으로 충족 안 되는 것들을 설명하려 하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이 있다. 이 

것은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은 종교성을 신에게서 잦는데 이 종교성조차도 인간의 

의식과잃에1 기초를 둔다 그래서 그 종교성의 근간이 물질이나 도덕성이 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이스라겔은 인간의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관과 전혀 개념이 다르다 십X까는 이러한 인간의 사고로는 완전히 이해할수 없다. 선지-"~들의 

모든 말씀을 λ냉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저 장난스런 종교일 수밖에 없다 선지-"]들의 말씀 

과 십자가의 연결은 다른 종교들과 차별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을 나타내는 우리 

의 믿음의 기초이다 선지지들의 말씀은 진실로 이루어졌다 아무도 듣지 없t지만 이루어졌다 아무 

도 실제가 아니라며 믿지 않았던 것들이 이루어졌다. 

하나넘의 완전한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새 이스라엘 

십자가는우리의 삶에 실제처럼 김숙하게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의 삶과관련이 없는듯보이기 때 

문에 믿어지지 않으며 듣고 싶지 않게 된다. 오히려 우리 삶에서 물질이나 도덕성만이 실제이며 진실 

인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그 환상 같은 실제와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 예수님이 실제 우리 삶 속 

에 있다 십자가는 새 이스라엘의 정점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져 우리의 

삶속에서 완전히 증거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라고 밀하는 마 1:1로 돌아갈 수 있다 그 

렇다면 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과 믿음으로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선지자들의 말씀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은총으로 이루어졌는개 최소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선지지들의 

말을 무시하고 현실적인 것들을 원했지만 결국에는 선지자들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시실이다 
(학 2:21~23) ， 선지자들은 말씀과 정 반대로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 했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 그들은 말씀과는 정 반대로 갔다. 이사야는 메시야가 올 때의 모습을 분명하 

게 말했으나 이스라엘은 정 반대의 메시야를 원했다 μ~ 52:13~53:12) ， 그들의 믿음의 기초는 그들 

자신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것에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십X까로 가져갈 때에 말씀을 

믿으며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다. 십-，，~7~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가? 세리 마태는 이 말씀을 알고 믿었으므로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라고 간증했으며 바울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혀 죄 없으신 이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7에서 

죽으심으로 죄 값을 지루고 새 이스라엘을 이루셨음을 직접적으로 밝혔다 (갈 3:13, 고후: 5:21) 

말씀으로 창조되는 새 이스라엘 

그렇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의 피로 구원 받는대롬 6:23), 우리는 이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깨달아져야 한다. 그분은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 

떠한 죄’ 도 절저히 심판하신다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롬 3:10)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예수께서 십자7에서 못 박히실 때 온 인류가 심판을 당한 것이며， 그가 무덤에 장사될 때 인 

류의 죄가 죽은 것이대골 2:13~14) ，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것이다， 

예수가죽음으로 우리의 죄도 죽었다 이것은 진정 사실이다.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 
에 믿음의 기초를 서I^d에 두고말씀을도덕적인 것으로착각한다 말씀은도덕이 아니라생명을만드 
는 것이며 창조하는 것이대고후 5η) 

이 세샘1서 사는 방법은 쉽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없고 창죠가 없다， 하나님의 0띔을 영접 

하지 않으면 구원은 그 어느 곳에도 없다 요한이 맛모섬에 잡혀갔을 때 열두 지파는 사라지고 이스 

라엘은 끝이 났다. 그러나 요한의 환상 속에 이스라엘은 살아있고 열두 지파도 있었다. 이스라엘은 

끝났지만새 이스라엘은끝나지 ?짧다. 우리는 선지지들의 말씀을 바로 알고 십자가를 믿어야한다， 

그것이생명을얻는 것이다. 

I. 난·수·요-왜 · 뼈·매·시·지 • 

껴 록 활(살천 4 :3) 
그리스도요E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요뻐|서 해」님의 뜻대로 실빠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메님의 뜻’ 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죠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살전 43),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재떼 영생을 얻는 이것 
이니 마지막 닐때|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요 6:40) 이처럼 우리는 6비님의 뜻이 ‘너희의 거룩힘’ 과 
O틸을 보고 믿는 것’ 임을 알 수 있다 해」님의 뜻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만 깨달을 수 있다 거 

룩힘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교리이지만 교회가 이 거룩함과 옳은 행살롬 6장)에 대해 잘못 이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요플이 지신의 의지로 이 거룩힘을 이루려다 포기하게 도|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E며 f 히나님의 I뼈가 된 사람이다 ofLf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 생활의 최우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의미효빠 그러나 현실맥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활 

제일 마지막에 아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4님의 거룩힘을 알 수 없으 

며， 그 결과로 우리 스스로의 본성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의 본성은 재창조 다시 탤H 새 피조물이 

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거룩함 과는 상관없는 것이대고후 510),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 

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본성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이 재창조로 인해 우리 요뻐l 의로움이 생기고 하 

나님을 O빠 O뻐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거듭남이 있고 재땅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 

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의뢰히여야만 하는 것이다 출시 장래를 두려워하지는 않는 

가?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른다 그렇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조차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 

하심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으로 나타나야 or는 것이대One 잉ep is errughD, 그렇게 할 때 의로움과 거룩 

힘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히나님께 내어 맡김을 통해서 해」님꺼써 하시는 역사임을 알게 된다 

거룩합의의미 

거룩힘은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깨끗힘이 아니라 첫째 해」님 앞에 거하는 것을 의미효떼 또한 거룩함은 

자르다， 분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거라사에 귀신들린 자가 예수님 잎뻐| 거했을 때 그는 거룩하게 되 

었대녹 835), 죄를 잘라 세상과 타협 없이 악에서 분리된 상태가 도뻐 해4님 잎에 거하는 것이 허」님의 거 

룩이대대하 29:5, 딛 2:1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효때받전 11히， 01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 

는 것01 아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고 우리7f 재장조되어 새 피조물이 될 때야 뼈소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십자가가 나와 관계없는 것이 도|고 결국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인01라면 십자가 잎뻐|서 나의 한계(죄인됨}를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 

에 없게 된다 우리가 계속적인 자기 부인 없이 세상을 살아ζ떼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 교E빼지거| 된다 베드 

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겨|신 5비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히라고 고백했지만 곧바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6에님의 뜻을 S때했다 또한 풍랑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곧바로 물 속에 빠졌대마 1428cv31), 01처 

럼 주님이 정효히는 순간 베드로는 넘어졌다 징찬을 받고 남에게 인정을 받으면 서|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우리는 매순간 십자가가 없으면 넘어진다 

거룩함의시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들을 믿고 거룩하게 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지식과 내 경힘이 나를 주장하 

지 않고 성령꺼써 내 삶의 전 영역을 이끄시도록 성렁을 의지해야 랜 이를 위해 우리는 말씀으로 돌O빠 

효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 

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받후 3에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해」님 

의 영광 중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01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 

도m 해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흔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01 마지막은 영생이라(롬 622) 

근본적인하나님의사역 
“사링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료반 것01 아니요 오직 ofLf님이 우리를 사료면싸 우리 죄를 위하 

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요일 41이 근본적인 5비님의 시역은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는 거룩 

힘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근본적인 해」님의 사역01 아들을 통해 나타났듯이， 해」님의 사역인 거룩힘의 역사 

는 우리를 통해서도 LfEfL빠 효κt 우리를 흔F해서 ‘가라 고 나의 증인이 되라 고 하시는 것이 주의 거룩흔떼 

고 이 거룩함은 이 명령을 따르는 사역을 통해 나타느.t.f， 그리스도인은 5비님께 받은 은총을 베풀 때만이 자 

랄 수 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따를 때 비로소 우리 요뻐10비님의 거룩함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거룩 

함은 우리의 호훔이 끝나 예수를 만날 [대까지 띨요하대살전 5:23), 
우리의 신앙적 책임과 의무는 밀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해」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다요 17:1끼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올 때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고 거룩흔에 나타날 수 있으며 계속적인 나 자신의 부인이 있 

게 된다 내 요뻐| 겨|속 역사하셔서 우리로 빛 가운데 있게 히소세요일 1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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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week 

Repent and Turn Away 
(Ezekie114:6) 

"Therefore say to the house of Israel, Thus says the Lord God, 
Repent and turn away from your idols and turn your faces awa‘ 

from all yOUl’ abominations" 

This lS God ’s message to His people! He advises them to repent and 

tum away from their idols and to tum their faces away from all their 

sins. This counsel is found in both the Old and New Testaments. When 

you read the books of Jeremiah , Isaiah, and Ezekiel , you see these 

prophets crying out to their people to “ repent" and to “ tum away" from 

sin. In the New Testament, you hear John the Baptist, who prepared the 

Messiah ’s way, cry out, “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M t. 3:2). You even hear our Lord Jesus preaching, “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Mt. 4: 17). God truly watches our hearts. 

He wants them to be pure. He gives us advice because He loves us. 

Human beings cannot worship two masters (see M t. 6:24). It ’s 

impossible to serve and glorify God if you ' re serving and glorifying 

someone or something else. God wants His people to have a right 

relationship with Him. To relate with God requires repentance. God ’s 

people must repent and turn away from sin in order to have a right 

relationship with Him. As such, it’s imperative that we repen t. In general 

usage, repentance is just a feeling of sorrow for what one has done. This is 

not what God has in mind. The Scriptures testify that repentance is a 

change of mind that be따s fruit in a changed life. It radically transforms 

our attitudes and direction. It tum us toward God ‘ and His will and away 

from sin. Let’s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what it truly means to repent. 

The flrst step of repentance is salvation. Before you tum to God, you 

have to repent. However, God acts flrst in this process. It is His kindness 

that leads you to repentance (see Rom. 2:4). His mercy draws you toward 

Him and makes you repen t. Romans 5: 8 clearly says , “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God first loved you. He proved His love by sacrificing 

His only Son for your sins. Jesus died for you! If you want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whoever you are, you have to repent. 

Repentance is God ’s authoritative advice. The condition of the human 

heart cannot communicate with God without repentance. The Pharisees 

were the most influential of the Jewish people at the time of Chris t. 

Though holding orthodox doctrines, their zeal for the Mosaic Law led 

them to a degenerate, though strict, outward observance of both the law 
and their equally authoritative (in their own eyes) interpretations of it 

They knew the Scriptures , tithed , and prayed ; but they were a 

in prayer, and working for religious purposes is what everything is about, 
you ’ve missed it. The common teaching during Jesus ' earthly ministry 

saidthat the Jews participated in the merits of Abraham, which made their 

prayers acceptable, helped in war, expiated sins, appeased the wrath of 

God, and assured a share in God ’s etemal kingdom. One can only imagine 

how surprised they were when John and Jesus preached the necessity of 

personal repentance! You have to bear frui t. If you repent, it has to show. 

You have to change spiritually.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will be evident. 

True repentance means that you have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When 

you repent, you cry and have real sorrow, but afterwards you have real joy. 

That’s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When you return to the perfect way, you 

enter the kingdom of heaven. Your spiritual eyes can see Jerusalem. You 

can see real etemal life and God as your Father. Psalm 33:20&21 says, 

“ Our soul waits for the Lord; He is our help and our shield. For our heart 

r멍oices in Him. Because we trust in His holy name." Amen. If you don ’t 

repent, sorrow grieves your soul and all earthly things become your hope. 

But when you truly repent, there is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You see the 

cross and resurrection of Jesus, and your heart becomes fllled with faith, 
hope, and love. 

When God gives you the warning to repent, that calling is merciful. He 

doesn ’ t hate you. He wants you to change. He wants to change your acts 

His message to you is a sign of His great love. It’s why He sent His 

servant, His only Son. Jesus paid the price for your sins. He sacriflced and 

gave His mercy. This voice you hear is authoritative. It is the Creator’s cry, 
His calling, before judgment. To all the nations, to every human being, He 

calls, “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1 will give 
you rest" (Mt. 11 :28). Think about it. Repentance is your choice. Please 

don ’ t be a hypocrite because God watches your heart. If you don ’t deny 

yourself, you cannot change inward or outward. Oh, how many Chtistians 

deceive themselves by cleaning up their outside appearances. Woe to you 

because you don ’ t have the fruit of the H이y Spirit, only the fruits of 

human attainment. AII people, it doesn’ t make a difference who you are, 
must repent in order to join with God. You cannot have a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human effort. You have to SUlTender to the Lord. Just retum 
to God. If you retum, totally, and give up yourself, the Holy Spirit will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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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판옥사 

(젤 14:6)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마음을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언제나똑같은외침 
이것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 

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자신들의 죄에서 떠나라고 충고하십니다. 이러 
한 권고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모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성경인 에레 
미야， 이사야， 에스겔의 글을 읽게 되면， 이들이 ‘회개할 것’ 과 죄에서 ‘돌이켜 떠날 것’ 을 
부르짖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신약성정에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에 
의해 동일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외쳤습니다(마 
3’ 2) 또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라’(마 4:17)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정결해지기 
를 원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돌이킨다는것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마 6:24).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나 그 어 

떤 다른 것을 섬기고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히는 것은 절대로 불기능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려면 회개가 요청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괴 올비른 
관계를 누리라는 명령에 따라 반드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떠나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 
가 회개해야 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례에 의하면， 회개는 
단지 자신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느끼는 것을 뭇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 
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입증하는 회개란 변화된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 
는 01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급격하게 우리의 태도와 방향을 H내는 것입니다 하 
나님과 그의 뭇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며，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가 무 
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회개， 구원에 이르는 첫 걸음 
회개의 첫 걸음은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전， 반드시 회개해야만 합 

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이 먼저 이 회개의 과정을 지나도록 이끄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2:4에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을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 
다 그분의 자비는 여러분을 그분께로 이끌며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로마서 5 :8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 
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여러 
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뿐인 외이들을 화목 제 
물로 삼으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축으신 것입니 
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하선다면， 누구든지 반드시 회개해야 

만합니다. 

회개는하나님의 권고 
회개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충고입니다. 인간 마음의 상태는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 

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유대백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던 자들이었습니다. 보수적인 교리들을 붙들기는 했지만， 모세의 율법에 
대한 열정은 그들을 타락과 지나진 엄격함에 빠지게 했고， 율법과 자신들의 해석에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며 외형적인 준수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과 십일조， 그리고 기도에 
대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식적이고， 자기 의(蘭에 사로잡혔으며， 주님을 가장 심 
각하게 핍박하던 박해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마나 좋은 옷을 입었든지， 또 
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려는 미음이 잘 갖추어져 있든지， 또는 얼마나 
많은 돈을 교회에 드렸든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랬든지， 이러한 것들은 문제가 아닙니 
다 회개 없이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의를 무시할 것이 
며， 믿음도 우상숭배나 맹목적이 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모든 사람들 - 교육을 받았든 
지， 좋은 취지를 가졌든지， 지혜롭든지， 부유하거나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통일 
한 마음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회개는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의 본성은 죄로 가 

득합니다! 우리의 성품은 이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본성과 성품이 변화되려면， 반 
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X까 거듭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로 말미 
암이 단지 슬퍼하거나 후회하기만 한다띤，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의 성 
품과 감정이 여러분의 회개를 통제한다면， 그것 역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영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마태복음 3 :8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진지 

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교회에 출석하며， 기도의 시간 
을 보내고 그리고 신앙적인 목적에서 일을 하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착각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는 동안 일관된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특별한 것에 죠썩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의 71.s:.7} 받 
。}틀여지고， 전쟁에서 주의 도웅을 입으며， 제λ}를 통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혀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기업으로 확실하게 상속받게 되는 특권입니 
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과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개인적인 회개의 필요성을 전했을 때， 
듬는 이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 
다 만일 회개한다띤 열매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으로 변화해야만 합 

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 변화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참된회개는 
참된 회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에는 탄식과 진한 

슬픔이 있지만， 그 후에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완 
전한 길로 돌아올 때， 전국에 들어갑니다 영적인 눈은 예루살렘과 실제적인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3 : 20~21을 보십시오， ‘우리 영 
혼이 여호와를 바람이여 저는 우리의 도웅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함이여 
우리가 그성호를의지한연고로다’ . 아멘 그러나만일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띤， 여 
러분의 영혼은 극한 슬픔 가운데 빠질 것이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욕망이 되어 영혼 속에 
자리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된 회개에 이른다면， 그곳에 성령의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볼 것이며 ， 여러분의 영혼은 믿음， 소 
망， 사랑으로 기득차 넘쳐흐를 것입니다. 

회개는자비의 음성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경고하셨을 때， 그 부르심은 자비로운 음성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변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행 
동이 바뀌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힌 하나님의 메시지는 위대한 사랑의 
신호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자신의 종과 자신의 독생지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는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희생제물이 되셨고， 그의 자비를 나 
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음성은 위엄으로 가득한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심판하기 전에 부르시는 창조자의 탄식입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횡헨 부 
르심입니다. ‘주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회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외식자가 되지 마십시 
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들의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는 부분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단지 인간적인 열매만을 맺는다면， 끔찍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 
다. 여러분과 디를 바 없는 모든 사림들이 하니-님과관계 맺으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돌아 
서고， 자기를 부인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며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삶과 본성， 그리고 성품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 
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 : 1끼. 아멘! 모든 죄인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미움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한주인만을섬기는자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늘나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η}?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지도자들은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하지 않는 죄는 그들을 예수로부 
터 멀어지게 하고 그를 반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면 모든 것이 기능합니다， 회개는 죄에서 멀어져 
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고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이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 
서는 회개하고， 우상윌돈， 위신， 권세， 등)을 외면하며， 당장에 자신들의 모든 죄로부터 얼 
굴을 돌리라고 부르십니다 그의 음성은 긴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을 기의빨 
수 있는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재로 존재합니다. 두 주인을 섭기는 자는 
지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다른 주인을 섭기는 자도 지옥으로 가야합니다. 회개 
하십시오， 죄로부터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맞 
아들이십시오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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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끝까지 

이번주 출발따는 선교단 및 기도저|목 

치|코 
3교구 단기전교단(8월 5일rv14일) 

프라그 · 오스트로브 . HH/석l 지역 선교 

1 성령의 인도와 보호 안에서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2 대원들이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3. 복음에 둔감한 체코인들의 영혼이 깨어나도록 

루마니아 

땐 대햄 닫기생단어월 5일rv15및 
플로이에슈티 · 브라쇼브 시비우 지역 전교 

1 복음사역에 하나가되어 말씀만을증거하도록 

2 하나님께서 대원 모두의 여정을 인도하시도록 

불가리아 

7교구 단기전교단(8월 5일rv16일) 

멀리코투르노보 · 아르바나시 에투라 지역 선교 

1 어디를 가든지 성부 · 성자 · 성령이 함께 하소서 

2 우리의 자아는죽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복음을증거케 하소서 

3. 불가리아의 영흔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소서 

도미니라공와국 

--- 유년부 단기선교단(8월 5일rv15일) 

』믿} 산또 도밍고 라 로마나 싼 빼드로 지역 전교 
1 구원하기로 택정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분명하게 전 

하게하소서 

2 우리를 통해 복음을들은 그들이 예수를 만냐게 하소서 

3. 사역기간 동안 대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스리랑라 

職 엉O범 단기생단%월 6일rv14및 

캔디 케파티플라 람보다 쿠르네갈라 지역 선교 

1 스리랑카의 어린 영흔들이 복음에 마음을 열도록 

2 전 대원이 건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 모든 사역이 예정대로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몽골A 

觀 14교구 단기꾀댄8월 6일rv 14및 

유러솜 투식솜 볼강솜 지역 선교 

1 유러솜에 거주하는 몽골족， 차자흐족이 예수를 영접하도록 

2. 투식솜 지역(러시아국경 인접) 군인과주민들이 예수를 영접하도록 

3 볼강솜의 농민， 유목민， 특히 복음을 한번도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잘 전하도록 

몽골B 
7교구 단기선교단(8월 6일rv16일j 

사인산드 지역선교 

대원 모두가 성령충만하고 말씀으로무장할수 있도록 

2 복음을 전할 때 주닝께서 함께 하시도록 

3. 사역지 영흔들이 복음에 돌아오도록 

라자흐스탄 

홉률 1교구 닫기선교단어월 6일rv 16및 
세메이 · 파브로다 지역 전교 

1 우리의 입술에 전할 복음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소서 

2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소서 

3.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역이 되게 하소서 

일샅바도르 

뭘 할렐루야 단기핸단염 7일rv17및 

빈민촌 · 대학교 지역 선교 

1 성령께서 먼저 가셔서 선교사역을 예비해 주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2 빈민촌주민들과대학생의 영혼을 사랑하는마음으로 전도할수 있도록 

3 출발해서돌아올때까지항상성령님과함께동행할수있도록 

몽골C 

정던1부 단기전교단(8월 8일rv15일) 

고비숨베르 · 던드거뒤 및 주변 4개지역 전교 

1 선교 지역과주변 지역을사랑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복음에 열리게 하소서 

2 모든 대원을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셔서 당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3. 많은 영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역사 
가있게하소서 

몽골D 
1교구 단기전교단(8월 8일rv15일) 

던거유I . 우문거위 만달거뮤 지역 선교 
1 몽골 사람들이 무신론에서 회개하고돌이키도록 

2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방글라데시A 

고등부 단기전교단(8월 8일rv17일) 

치타공지역 전교 

1 대원들이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냐닝을 사랑하는마음을 가지고 빙빌라데시로 나아갈 수 있 

게하소서 

2 이번 사역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며 대원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민감하 

게바라보게하소서 

3.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E뜬문1데시에 있는 영흔들을 뜨겁게 사랑하여， 우리의 진실된 사랑 

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소서 

방글라데AIß 

고등부 단기전교단(8월 8일rv17일) 

보그라지역선교 

1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소서 

2 대원들모두순간순간 기도와 감사， 기쁨으로 주닝을 바라보게 하소서 

3. 보그라와 치타공 지역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우즈베키스탄 
청년1부 단기선교단(8월 9일rv17일) 

타쉬켄트 나망간 지역 선교 

1 우즈베키스탄의 잃어버린 영흔들을마음에품고사랑할수있도록 

2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흔들을 만나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3. 모든 대원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역에 입할 수 있도록 

*탄자니아로 단7/선교를 머낫던 대학부와 탁아부 선교단과 

우크21-0/나로 단7/선교를 떠났던 8교구 선교단I 

인도로 단끼선교를 머났던 고퉁부와 청년 1부 선교단I 몽골로 단끼선교를 떠낮던 15.교구 선교단 

tfI.코로 단7/선교를 머낮던 대학부 선교단f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단끼선교를 머났던 학원전도효l 선교단l 

우즈바/구l스탄으로 단7/선교를 떠났던 청년2부 선교단0/ 지난주에 무사Ö/ 귀국했다， 

단끼 선교단을 통"ò// 선포된 복옵이 과 나라와 ̂/역에 뿌리내옵 자라도록 더육 7/도에 힘쓰자1 

•••••••••••••• 
면재사역중인섣교팀 

부서 사역지 날짜 

1교구 우크라이나 7월 26일(금)-8월 7일(수) 

대학부 스리랑카 7월 27일(토)-8월 7일(수) 

청년 1부 터키A 7월 29일(월)-8월 7일(수) 

대학부 루마니아A 7월 29일(월)-8월 9일(급) 

청년 1부 터키B 7월 29일(월)-8월 9일(금) 

대학부 터키C 7월 29일(월)-8월 7일(월) 

6교구 불가리아A 7월 29일(월)-8월 7일(수) 

6교구 불가리아B 7월 29일(월)-8월 9일(금) 

장년3부 불가리아C/D 7월 29일(월)-8월 9일(금) 

E?S:;ε 51~ 스리랑카A 7월 30일(화)-8월 7일(수) 

irj:l.i'j 님- 체코 7월 30일(화)-8월 9일(금) 

경잘전도회 우즈베키스탄 7월 30일(화)-8월 10일(토) 

대학부 과테말라 8월 1 일(목)-8월 14일(수) 

동""등cnιf←→ 스리랑카B 8월 3일(토)-8월 9일(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기선교를 위하여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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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이야기 

올라(안녕하세요) 
김 지 희 (유년부교사，도미니카공화국단기선교단원) 

CMTC훈련을 한주 한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나를 깨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흔들이 너무 많은데도， 그들에게 참 생명을 줄 

일꾼이 이 세상엔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이 저에게 예전과는 다르게 다가왔습니 

다. 그러면서 도미니카 공화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을 수 있게 해 달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국교인 도미니카 공화국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열린 추수지 

역’ 입니다. 인구의 90%가 자신의 종교를 로마 카톨릭이라고 말하지만 그들 대부 

분은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식민지 시대 때 전파된 이후 계속 토속 

화되어 온 종교일 뿐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흔들 

이 아닐까요? 나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무엇인지 바로 

알지 못하는 이들 역시 지금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특별한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주님께서 써 주심에 참 기뽑니 

다. 주님이 주시는능력으로담대히 사역하고돌아올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κ I-L.JD I 추시 따 요고흘 11c:H쓸f핵 ’ L: ø , øa 특 

윤 선 미 (청년1부， 몽골 단기선교단원) 

사실 나는 직장 때문에 이번 선교를 가지 못할 상황이었다. 선교를 떠나는 날 

짜가 회사에서 준비하는 큰 행사 기간과 겹쳤기에 이미 마음 속으로 단기선교에 

참석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기선교를 한번도 감당해 보지 못했던 

나에게 이번 기회는 내 신앙의 지경을 넓혀주며 삶의 목표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도전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몽골 단기선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심어 주셨고 나는 나를 둘러싼 여러 상황들을 두고 기도하며 고 

민 끝에 직장에 사표를 쓰게 되었다. 

직장을 그만두고 바로 몽골 단기 선교단에 합류해 언어훈련 및 팀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늦게 시작한 나의 팀 훈련이 부족하다고 여기셨 

는지 여름 농촌사역에서 여름성경학교 교사로 훈련시키셨다. 교구 집사님 ， 권사 

님들과 함께 사역하는 기간 동안 그분들의 참된 섬김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곳 농촌 아이들의 해맑은 

눈망울 속에서 몽골의 아이들을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소원한다. 몽골에서도 펼쳐질 하 

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내 맘을 설레게 한다. 난 그곳에서 성령님 그리고 

우리 대원들과 함께 담대히 하나님을 전할 것이다. 

“예수스트 이트게 레" (예수 믿오세요) 

고난중어l 의져되산 

정 혜 실(고퉁부) 

중국 생활을 한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처음 중국 

으로 갈 땐， 가족 · 친구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싫었 
고， 낯선 곳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자체가 너무 무섭고 자신 없 r 
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상황을 통해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 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흔히 사람들을 보 

면 어렵고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것 같다. 나 역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기 보다는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을 더 찾는다. 
금방 중국에 도착했을 때 그 누구도 느끼 지 못한 막막함과 답답함 때문에 많 

이 고생한 기억이 있다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다. 주님을 찾 
는 것밖에 없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참 많이 위로해 주 

셨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공부하다 보니 , 차차 말문이 트이고 나의 신앙이 성 
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후련함도 잠시 , 또 한번의 어 려움이 닥쳤 
다. 건강이 문제였다. 신경을많이 써서인지 붐이 많이 약해져서 병원을많이 들 

락날락 거리던 기억도 난다. 계속되는 어려웅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항상 주님을 생각하라는 주님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감사했다. 사실 이러 
한 힘든 과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중국이라 

는 낯선 나라에서 힘든 상황을 많이 접하지만 그만큼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 

다는 점 에서 난 항상 감사함을 느낀다. 

, I 밴 츠 를 으 |ξl 승} a , .,. ~ -- .. -.. 。

송 영 상 (할렐루야 찬양대 ， 엘 살바도르 단기선교단원) 

나는 평소전도의 열매가없는보잘것 없는존재였다. 별난신앙경험도， 가난 

이나 질병과 같은 인생의 굴곡도 없이 그저 평탄하기만 했던 사십 평생이었다. 

사서 고생하는 것을 어리석다 여기고 주위 사람에게도 적극 피할 것을 권고해 왔 

던 내가 단기선교를 가게 되다니 ， 이는 도저히 인간적인 결정이라 할 수 없었다. 

이번의 단기선교는 개인적 신앙과 사회활동과 가정생활 모두에 무리를 주고 있 

으며 ， 그러한 상황들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회사에서는， 착실하게 모든 일을 도 
맡아 하던 핵심 과장이 둘 씩이나 퇴직하는 바람에 내가 해야할 일이 많아져 자 

리를 비울 수 없게 되었고， 또한 가족들의 인간적인 우려와 애정섞인 만류는 거 

의 단기선교를 포기하도록 나의 인간적 인 나약함을 뒤흔들었다. 

차라리 교구에서 가는 가까운 선교지로 가는 것이 유익하다느니， 주위 사람부 

터 전도해야 한다는 퉁， 별의 별 걱정과 세상적 계산들이 나의 톰과 마음을 꽁꽁 

묶어 두었다. 물론 이것이 현실적이기도 했다. 

그러나 전대원들은 기도 이 외에 다른 길 없음을 깨닫고 매일 새벽 같은 시간을 

정해놓고 중보기도로써 응답받기를 간구하였고， 할렐루야 찬양대에서는 조별로 

선교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서서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제목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인간적인 우려와 염려와 악조건이 

해결되어 기쁜 마음으로 선교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 도우심이 아니겠는가! 엘살바도르의 모든족속을향한 

선교는 출발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절반의 승리를 내게 주신 

것임을 확신한다. 이제 남은 절반의 승리를 향한 벌걸음을 걸으며，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제껏 믿음의 본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아빠로서 결코 실망하지 

않는 믿음의 선물을 주는 계기가 되는 단기선교가 되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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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철 홍 (전도사， 고퉁부 부지도) 

지난 달부터 기회가 닿을 때마다 고등부 학생들에게 비전에 관한 말씀을 전하거 

나 비전에 관한 대호}를 나누곤 한다 ‘녀의 비전이 무엇이냐’ 고 물어보면， 대부분 

의 경우 ‘장래 희망’ 을 말한다 주로 “나는 00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00가 되 

려고 합니다n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사실 이 질문이 그러한 답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연이어 u왜 그러한 비전을 지녔는가?" 라고 질문한다 정말 궁금한 

것은이에 대한답이다 

꿈을 꾸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 

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더욱 그 선을 굵게 만들고 있다.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관하여 많은 어른들은 “삶을 살아봐라 어디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가”라고 말 

씀하신다. 01저| 겨우 어른이라는 명칭에 익숙해지고 있는 나는 어른의 어른들께 

“삶이 어떻기에 꿈을 이루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또 다른 꿈에 관한 문제를 던져보자. 성공신화를 담고 있는 자서전적인 서적들 

이 서점의 큰 공간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그 줄거리는 어린 시절의 꿈에서 출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낸 ‘성공’ 의 줄거리를 다루고 있다 물론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의미의 ‘성공’ 의 시점에서 그 인물의 삶을 반추해 보면서 기록한 책들이기 

에 현재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하여 어린 시절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특별함’ 을 강조하고 

있다 혹은 너무나 펑범한 꿈을 · 

교계에서 ‘비전(vision)' 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기 전에 이것은 영상 기기나 시력 

보조 기기들에서 많이 사용하였던 단어였다. 사실 교회에서 사용되는 ‘비전’ 이라는 말과 

는 그 의미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비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듯 

이 ‘장래 희망’ 이나 ‘꿈 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장래 희망’ 과 ‘꿈’ 은 그 주체가 일반 

적으로 나 이다 내가 꿈꾸는 것이고 내가 희망하는 것이기에 나는 얼마든지 나의 꿈과 

희망을 수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세상이 나의 비전을 이루기에 호락호락하지 않다 

면 그리고 내가 나의 꿈과 희망을 이뤘다면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성공’ 했다고 말할 것 

이다 내가 시작하고 내가 이룬 것이기 때문에 나의 성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비전’ 이란 그 주체가 내’ 가 아니라 ‘하나님’ 이시다 ‘내’ 가 아 

니라 ‘예수 그리스도’ 라는 것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꿈과 이상 

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에 동잠시키시는 것이었다. 그것이 성경이 릴텀f는 비전이며， 

그 비전을 품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문제는 나는 하나님의 비 

전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를 발견하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가? 목회자만이 특별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선을 긋고 개인의 돗과 이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에 동Ef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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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옥 연 (집사， 7교구) 

90년 초， 내가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선언했을 때 ， 시아버님께서 “맏며느리인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네 집 에 발길을 끊겠다” 라고 전화하셨던 일이 생각난다. 너무 갑작스 

러운 전화에 당황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단호하게 아버님의 반대를 잠재울 

수있었다 

“제가 아버님의 며느리로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영혼은 아버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 대답 후， 아버님께서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며 이 

해해 주셨다. 남편 역시 일 년 이상을 교회 다니지 말라고 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 

심 따라 유치원생이었던 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 

작한 지영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먼 타국 우크라이나로 복음을 들고 떠났다. 믿음 

의 불모지였던 시댁과 친정에서 아들이 잘자라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더위에 꾀부리지 않고 순순히 선교지로 가겠다고 순종한 아들에게도 고맙다. 그곳 

에서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좋겠다며 떠나는 아 

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젊은날에 경험한 이 귀한 은혜를 잊지 말고 평생 하 

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곧 부모를 떠나 독립해서 살아야 될 아들이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배워오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한다. 또한 지영이가 그곳에서 죽어 

가는 영혼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두운 세력의 방해를 넉넉히 이기고 돌아오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간 

절히기도한다. 
믿음의 불모지였던 우리 가정에서 아들을 선교지에 보내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감사한다.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 찬송가는 시편 13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를 배경으로 윌리엄 트루 슬라퍼 목사가 

1887년에 작시하였다 인생의 고통과 실망과 낭패와 질병과 죽음의 멍에를， 결국에는 예수 

님께로 나아옴으로써 벗어버릴 수 있음을 노래하는 신앙고백적 찬송이다， 무디 선생과 오랫 

동안 찬송인도자로 전도생활을 하던 스태빈스가 “예수님， 제가 옵니다(Jesus， 1 come)"라는 

곡명으로 작곡하여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1절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꺼/로 니옹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꺼/로 옵니다 

병든 LH 옴이 튼튿하고 민궁흔f 삶이 부해지며 죄약을 벗어 버리려고 주꺼/로 옵니다 

2절 낭매와 실망 당한 뒤에 여/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기 은해 받으려고 주꺼/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상의 웅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꺼덤 옵니다 

3절 교만한 맘을 내버리고 예수꺼/로 나옴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꺼/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몽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시랑 받아 하늘의 기쁨 앗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4절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잡을 바라보고 주꺼/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봐오러고 주꺼덤 옵니다 

주님께 나오는 이유를 조목조목 아뢰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듯이 불러야 할 것이나， 

결코 슬프지 않게 사죄의 은총을 소망하며 기대히는 마음으로 밝고 기쁘게 부르면 좋다 
(친썽위원회) 

l교구 정장순 권샤(여'55세) 뇌출혈로 입원 중인데 오른 쪽 

다리를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13교구 ()/정진(남8세) 근육위측병-신체의 아래부분부터 서서히 굳어가는 

병-으로 부평 소재 사회복지재단인 성동원에 있습니다. 어 린 영혼이 하루 하 

루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지내도록， 또 그 가정에 돕는 손길이 더 
해지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15교구갑선애정도(여52세)비인두종양으로목부위의 암을치료중입니 

다. 하나님께서 환우에게 새 힘과 위로를 주실 것과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명 역사쇄 어어나의산에 
나오며 

룻기는 혼란한 사사 시대에 베들레햄에 살았던 한 경건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의 슬픔과 기쁨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야 가정이 시작됩니다. 룻기 첫머리 

에는 이 가정의 인적 사항과 환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 

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 그 땅에 무서운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엘 

리벨렉은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살 길을 찾아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그의 처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룻 1:1-5). 여 

기에 나오는 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이 절망과 죽음의 어두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공허한 이 여인이 이방 땅에서 알지 못하는 미 래를 눈 앞에 두고 어 떻게 절망을 벗어 

나 소망에 거하는 어머니가 되었는가를 룻기에서 심오하게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 땅 위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를 따르 

고，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오르가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신앙을 지켰던 이 가 

정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할수도 없으며 그저 비통해 할수밖에 없는 어두 

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미는자신의 형편을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 에게 있어서 한 가닥 실오라기 같은 희망이 있다 

면 본국에 돌아가서 그 곳에 묻히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나오미는 하 

나님만을 의지하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일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고향에는 아 

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저주합니다. 그녀가 괴로워하면서 하니님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장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룻 1:19-21). 그래도 그녀는 전능자 하나님 

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은룻을선물로주셨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라니”하며 끝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습 

니다(룻 1:16-17). 이 룻이 후에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룻 4:13-17).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살아 생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깊은 슬픔으로부터 건져주심을 체험하고 믿음의 조상이 됩 

니다. 

나오미의 삶은 크리스천의 삶이 고통과 기쁨과 축복의 복합적인 삶인 것을 보여 

줍니다.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1:29-30 안에서 간증하고 있으며， 이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길이 인 

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약 5:1 1). 또 베드로는 극심한 박해 아래 있는 소아시 

아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시련을 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참여하 

는 것으로 생각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랑하는 자들아 너회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예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의 영광을나타내실 때에 너희로즐거워하고기뻐하게 하려함이라" (벤전 4: 12-13) . 

나오미는 참혹한 시련을 당하였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소망 

중에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나오미와 룻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음을 구원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 

역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볼 때 

룻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나오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무력 

한 나오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 

입니다 

| 새7펙융 소7fl합니다 | 
‘박양임φ조경현 ’ 부부를 소재합니다 

아들이 군에 입대하여 훈련 중 차 전복사고로 뇌를 많이 다쳐서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8년이 지나도록 소망 

이 없었는데， 외사촌 동생의 전도로 충현 교회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도 몰라보았던 아 

들이 지금은 집안에서 자신에 관한 것은 무 

엇이든혼자 할수 있게 되었고， 기도도 열심 

히 하고 말씀도 잘 외우게 될 정도로 기억력 

이 좋아졌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예수님을 

믿게 되어 감사하고， 찬송 부르며 기도하면 마음 

이 평안해집니다. 아내는 이미 새가족부를 수료했는 

데， 남편을 위해 아들과 함께 다시 새가족부에 나오고 있습니 

다. 아내의 성실한 기도생활을 본받아 남편도 새벽 기도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암 치료 

중인 남편을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숙정통신원) 



후만흥헌 

교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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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계산법 

박 경 배 (외선부교사) 

성경을 보다보면 하나님의 계산법과 사람의 계산법이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열 명의 의인과 수십 만 죄인의 생명의 가치를 동일한 것 
으로 보십니다. 보잘 것 없는 과부의 두 랩돈을， 연보궤의 어느 부자 헌금보다 많은 것 
으로 여기십니다. 아흔아흡 마리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을 애타게 찾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계산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 
다. 단한사람을통해 전 인류를구원하시는 일， 이는하나님의 계산법이기에 가능합 

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에 본질적 회 
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신앙에 열심이었던 이였습니다(빌 
3:6). 유대신앙은 그에게 있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정한 것이면， 앞만 보고 달 
려갑니다. 그는 결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이 였습니다(행 9:1-2). 그러나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한 뒤， 그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두고 진리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철 
저히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걸고 진리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칠흙 
같은 어두움 속에서 몸부림칩니다(행 9:9). 그런 그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즉시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행 9:22). 이는 사도 바울이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해야만 

했던(갈 1:9)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십자가는 여타 인간의 사고로써 얻어진 
산물이 아닌，온몸으로체험되어 밝히 보여지는(갈 3: 1)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청중의 사욕(私愁)을 충족시키는 허망한 이야기에(팀후 4:4-5) 말씀을 
적절하고 교묘하게 이용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물질문명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리끼고 미련하게(고전 1:23) 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 
가는 결단코 세상과 타협할 수 없기에 세상에 거리끼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 
게보이는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예배는 모든 이를 위한 예배는 아닌 듯 합니다. 오로지 
영원한 진리에 갈급해 하며， 주님만으로 참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소수의 영흔들을 위 
해 주님은 오늘의 예배를 마련해 두신 것인지 모릅니다. 

포 

강 민 철 (전도사， 중동3부 부지도)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 
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삶은 결코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없으며 ，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 
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관한 최상의 모범을 보이신 분은 다름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며 ，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이곳저곳 돌아다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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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heart!" heart, “JeSllS ’ 

박 동 민 (중퉁1부 교사) 

이번 중등 1부 수련회 주제는 우리 자신에게 예 

수님의 심장을달아서，내 마음의 주인을나로삼 

지 말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들이는 

것이었다. 첫날에는 여러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 

한 것에 비해 계획했던 것들의 추진이 쉽지 않았 

다. 생각보다 방학을 늦게 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제때 참가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었고， 꽃은 날씨 
때문에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한 프로그램도 생겼 

기때문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러했듯이 기도원은 서울에서 
지친 모두의 영흔을 주님께 위로 받게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 
인으로 영접하는 일은 나 자신의 힘으로7}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만 가능함을 경험 
했다. 마음이 흔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부흥회를 통해 서로의 믿음이 성숙하는 것을 느 
꼈다. 부흥회에서 목사님은 어린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여러 가지 일러주 
셨는데 그것은 나에게도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들이었다. 
흔히 수련회를 잠깐 쉬고 오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쉽다. 나 역시도 기도원에서 작 
정했던 것을 집으로 돌아와 지키지 못하고 살았던 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중둥 1부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마음에 자신의 주인은 예수님 이라고 확실히 고백하고 
새기기를 소원한다. 그래서 앞으로 닥쳐올 세상의 모든 일에도 굳은 심지를 가지고 

살아가며 ， 주님이 보시기에 순수한 영혼이 되길 바란다. 

tl 1η 조 l쩍7l5 vs. 

는 바쁜 와중에서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막 1:35) . 더욱이 밤 

이 마치도록 기도하신 것을 볼 때 ， 주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녹 

6:12). 

이처럼 바쁜와중에서도 기도하러 시간을내시는주님을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신 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너무도 연약한 우리들은 
얼마나 더욱 기도해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켓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기도의 올바른 내용과 자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결코 자 
신의 안녕과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뭇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 
도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십 분만 
호흡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명은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십 분 기도 
하지 않는다고 당장 생명에 지장이 오지는 않습니다. 아니 하루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호흡이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영흔은 점점 메말라 갈 

것이며 영적 영양결핍에 시달릴 것입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고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등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기도가 얼 
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준비한 말씀과 성경공부， 기도하지 
않고 하는 전도는 생명력이 없음을 느껍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력을 얻기 위하여 우 
리는 항상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대부분 어 린 학생들은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한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불안과 수치를 경험한다. 그 이유는 자신이 저지른 일과 관련하여 타인에 의해 공격 
을 받거나 거부되는 것에 대한 두려웅이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성 
적이 떨어졌을 때 부모님께 흔이 날까봐 두려워하는 아이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감정을 우리는 죄책감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죄책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과는 다르다. 죄책의 
감정， 즉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불안과 수치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의도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죄책감은 나의 행실에 대하여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남들이 내게 
비난을 퍼부을 때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나’ 라는 인간이 그런 일을 저 

지르게 되었을까 하는 문제들에만 집중한다. 자신의 악행 때문에 타인이 상처를 입고 

피해를 본 것에 대한 염려나 걱정， 미안한 감정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돈을 몰래 훔친 아이가 차후 그의 행동이 아버지를 화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아버지께 흔날까봐’ 아버지와 눈도 못 마주치며 불안에 떠는 것이 
인간의 죄책감이다. 만약 아이가 진정으로 뒤우친다면 그 도적질로 인해 아버지의 마 
음을 상하게 만들고 ‘신뢰를 쨌다는 점’ 에 대해 가슴아파했을 것이다 
회개와 죄책감을 구분짓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적 비교 사례는 베드로와 가훗 유다 

일 것이다. 똑같이 예수를 배반했지만 베드로는 죽기까지 자신을 사랑하신 예수의 가 
슴을 아프게 했던 것에 대해 애통함으로 회개했다. 그러나 회개 대신 목숨을 끊은 가 
롯 유다는 스승을 배신한 자기 자신이 주변 사람들의 질타와 거부의 대상이 될 것이 
라는불안과수치， 즉 죄책감만 느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죄책감을 느끼 게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죄와 관련하여 부모의 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아이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과 부모， 이웃，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뉘우치는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회개는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 
랑에 대해 무능한 인간이 진실한 최고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 

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 특히 성장과정에 있는 십 

대 아이들을 지도하는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과 아이들 사이에서 몽학선생의 역할을 
점차 포기해야 한다. 대신 우리 아이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도록 도 
와 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예수를 만난 우리 아이들은 흔날 일을 걱정하는 불안과 
죄책감 대신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과 피해를 입은 이웃을 걱정하 
며 미안해 하는 회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김 성 겸 (전도사， 중퉁2부 부지도) 



fD 2002년 8월 4일 

일림 

1 제4차학습‘ 세례식요배 
2002년도 제4차 학습 세례식이 25일 

에 있습니다 학습 및 세례 ‘ 입교 1 개 

종을 원하시는 성도들은 담당교역자에 

게 11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1.8월정기당회 

일^I ‘ 7일(수)수요2부 예배 후 
징소 , 선교관 5층 당회실 

2 장로월요새벽기도회 

일시 ‘ 5일(월) 새벽기도회 후 

~‘에다니훌 
3. 안수집사회 화왜벽기돼 
일시 : 6일(화) 새벽기도회 후 

징소‘ 베다니훌 

4. 감A꿰원회월례회 

일시‘오늘 16:00 

징낭 감사위원회실 

5 경칠전도회월례회 

일시 11일(다음주일) 15:30 

징소’에추라기훌 

6 권사 1지회월례회 

일시 ‘ 7일(수) 수요1부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남녀전돼 

1 바울6지회월례회 

일시 ‘ 11일(다음주일) 15:00 

g암‘ 교구모임장소 

2. 요한 1 7지회월례회 

일시 ‘오늘 19:00 

징소 서현동 이종훈 집사댁 

3‘핸f4지회월례회 
일시 ‘ 11일(다음주일) 교구모임 후 

gtt· 교구모임 장소(영아부실) 
4 효바6지회월례회 

일시 : 11일(다음주일) 15:00 

ght ，교구모임장소 

5 효바 7지회월례회 

일시 11일(다음주일) 교구모임 후 

E앙’교육관 400호 

6 한나 12지호|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징소: 봉사관 지하1층 

7 루디아 1지회월례회 

일시 : 5일(월)ll:oo 

gtt ’ 이정헌 집사댁(κ53-3253) 

8 루디아3A1회월례회 

일시 9일(금) 11 :00 

￡암;영아부실 

9. D fC l아 3A 1회 월례회 

일시 ‘ 9일(금) ll:oo 

g안‘연합구역예배후그장소 

주관흉현 

2002년도 빼4차확흩빼혜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1교시 성경개요 교육관 교회론 교육관 
8월 1 1 일 15:00-15:50 (정진호목사) 407호 (서광진목사) 307호 

(주일) 2교시 기독론 교육관 구원론 교육관 
16:00-16:50 (노경묵목사) 407호 (여국근목사) 307호 

1교시 기독교개요 교육관 세례란? 교육관 유아세례란? 교육관 
8월 1 8일 15:00-15:50 (고광환목사) 407호 (이수근목사) 307호 (안창덕목사) 3013ε 

(주일) 2교시 
문답 

교구별 
문답 

교구별 
16:00-16:50 장소 장소 

8월 25일 
찬양예배 성인학습 세례식 (저녁찬양예배 ， 본당) 

유아 
(오후 3시，베다니흘) 

(주일) 세례식 

1김완}권시 

서울 성동구 행당똥 345번지 

두산@101 -1501 ， ft2299-7381 

t 이영태성도 

인영자 집사의 남편 ， 11교구 묵정구 

역 17월 %일 별세 ， 7월 31일 장려1 

직원모집 

충현교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미회댄(예 

2. 자 격 만 50세 미만의 본 교회 세례교인 

3. 문 의 fl' 552- 8200 
4. 제출서류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5. 제 출 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 1 충현교회 사무국 

2002년도후반기 
장악생수련회실시 안내 
(징학금수여대상자개별통보) 

일시 9일(금) 금요집회 후 장소 충현기도원 

에바다부 주일 차량봉사자 모집 
에바다부에서 주일차량봉샤하실 분올 찾습니다 

봉사기간 ‘ 주일 07:30-09:00, 12:30-13:00 
문 의 에바다부사무실 

교회 비~I용 성경잔송가를 잦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과 찬송가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안내석에 성경과 찬승가를 비치해 

놓고 있으나 그 동안 많이 분실되어 부족합니다 본 

의 아니게 집에 가져가셨거나， 각 부서에 있는 교회 
비지용 성경찬송가를 속히 예배위원회실로 보내주시 

기바랍니다 

교정전도회 여름수련회 
하나님께 헌신되어 칭소년 영혼을샤랑하는 

마음￡로 성기고 봉사할수 있는교샤를찾슴니다 

일시 ‘ 5일(월)-9일(금) 
장소 춘전정보통신학교 

문의 박앙덕 전도사{mJll-285-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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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자량봉사자 모집 
교정전도회에서 매주토요일 춘천소년원 집회를 

위한차량봉사자를모집합니다 
봉사기간 토요일 07:00부터(6주일에 한번 봉사) 

문 의 : 교정전도회 

박앙덕 전도새011 -285-372이 

사랑부차량봉사자모집 
봉사시간 ; 주일 08:00- 10:30, 12:30-15:00 
문 의 n552-8200(사랑부) 

남녀전도회 상반기 회계감사 실시 
1 감사기간 2002년 7월 첫주~ 

2002년 8월 마지막 주일까지 

2 대상기간 2002년 1월-6월 

3 장소 전도위원회(교육관 6층) 

4 준비서류 시산표 2부(2oo2년 1월-6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칠등 

새 ·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 도 지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534 τ nrj슷ttr‘ 1 루디아 541 윤선아 19 대학부 

535 김순자 8 에스더 최석규(9) 542 김오태 19 에바다부 

536 옥병찬 8 바 울 최석규(9) 543 한영우 19 에바다부 

537 하보아 9 소망부 모미애 (9) 544 박현주 19 청년1부 

538 김충웅 16 베드로 손미혜(16) 545 곽 현 19 청년1부 

539 구혜림 19 고퉁부 이진규(6) 546 김선자 1 청년2부 

540 구혜진 19 대학부 이진규(6) 

잉앙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0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한낭cff교 E옹f대교 l ↑성수대교 

- -~ -- - ~--

홍￥'~I ’ .. 영옹선와용 
~1J반타#j 

혹 ‘료i샤스호맹 

역%벽(1번웅구) 상상 → 

| 예배 안내 | 
구 운 시간 장소 

오전 7:00 본당 

11 오전 9:00 본당 

주일예배 l 
m 오전 1 1:00 본당 

(수화1 외싹{ 동시통역 예배) 

W 오후 1 :00(외국어동시통역 에에 본당 

V 오후3:00 본당 

(젊은0까E리는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l오전 n:oo II 오후 7?fJ 본당 

금 요집회 오후 7:?fJ 본당 

새벽기 도회 오전 5:00 본당 

| 기도원안 내 | 
차량 

버스 오전 10:00본당앞출발 

저1 692호 

충현중보의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 

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 

게 하시고 ， 언제나 복음의 진리 

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 

하여주소서. 

a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 
게 서서 영흔에 대한 뜨거운 열 

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 

소서.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 

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 

신하며 ，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 

기를힘쓰게하소서. 

a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 
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 주어진 5 

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되게하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 

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딩 교구별 태신자 전도와 교회주 

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 

족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 

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a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 
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 

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 

[ 섬 · 기 · 는 · 분 · 들 I 
. 우|임목사 김성관 

l 시무장로 · 부목사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오진국 이병학 이종대 정현민 김통하 차병준 김병태 
신교위원징 싱경연구원깅 딩회 서기 17교램 교구위원징 1마。T닙 1교구 기획위원회 15.교구 

윤인현 최대원 염펼성 강모용 오정헌 서광진 정혜성 이준경 박인기 여성기 
선교위원 봉A써원징 샘3부징 구세부징 재3교왜원장 5교구 3교구 9교구 빼따부 10교구 

이 훈 남선우 정운석 김영길 문홍구 류병희 노경묵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친잉위원징 3교구징 8교구장 제 16교구징 몽사위원 대학부 1 7.교구 선교위원회 고등부 12.교구 

조인제 김종구 최무길 김천채 이창호 김교생 송길환 이수근 이유진 안창덕 
유O않!김 징번2부징 건축위원 뿔루O뾰때~ A녕부장 16교구 11교구 8교구 정년1부 13.교구 

차신득 박영식 김광남 이종석 윤성철 방준영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이성욱 
법인운영위원 예배위원징 째정위원장 기획위원징 기획위원 4교구 6교구 7교구 2교구 소년부 

이하영 이병옥 안종욱 임무천 이종섭 고광환 김황곤 위건량 김익환 김정수 
진도위원징 김A~원싱 기도원깅 지 2교육위원징 세1교육위원징 14교구 외신부 

최기홍 이갑재 진흥용 전홍렬 이정우 · 찬앙감독 강임구 
성에부징 15교구징 행정위원장 직능전도부징 새〕택부장 

· 강 도 사 이정철 
김단용 황영일 한송규 김영수 정홍식 l 여전도사 
14교구징 건축위원 신혼기정부징 선교위원 전도위원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정연희 김정자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9교구징 1낌구징 딩회부서기 O앤친S때장 소밍부징 
14.교구 3교구 17교구 5교구 1교구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김옥윤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고등부징 입D뉴엘친g때징 실로잉진잉때징 E때부장 정년2부징 
9교구 11교구 9교구 6교구 4교구 

정태두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배춘식 김말자 안태순 최효심 김정연 조옥자 

틱O밤징 기브리엘전뱀징 엠엘친g때징 빼따부징 정년1부징 
8교구 7교구 15.교구 10교구 19.교구 

김영달 이실호 박찬섭 최지윤 노영한 
강덕필 김정신 장혜구 최문실 

행정위원 중등3부징 유치부징 빼위원 1‘-녀니「님「자。 
16.교구 12교구 19교구 13교구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강철형 펴l숭 
. 교정전도사 박양덕 

중등1부징 ~드。-닙「지。 영이부징 π 。j딩jl닙「지。 동 ~2ι-닙「자。 · 선교전도사 정은희 

키디여 。τ。: · 단기선교사 강기엽 (스리랭” 
유이부징 l 단기평신도선교사 최은아(스리링카) 

· 협력선교사 허요셉(이집틴 


